
홋카이도 교육대학교 하코다테 캠퍼스 하코부라 레포트: 

하코다테의 아이누 민족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홋카이도 교육대학교 하코다테 캠퍼스에 교환학생으로 온 예창 

(한국),한나, (호주),크리스틴 (노르웨이),죠슈아 (영국),죠지 (영국),슈안 (대만) 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코다테의 아이누문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누 

박물관과 아이누 아트샵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근대 이전 홋카이도는 ‘에조카시마’ 나 ‘에조치’ 등으로 불리며 혼슈 정치권력의 영향력 

밖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문화의 유입이 쉬운 지리적 위치를 지니고 있어 

아이누는 오랜 기간 독특한 문화를 형성,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아이누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역사나 교훈, 

생활의 지혜 등을 담은 서사시를 구전해 왔는데, 이러한 아이누의 서사시를 ‘유카라’ 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아이누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누 남자들은 턱수염을 길렀으며, 아이누 성인 여성들은 문신을 중요한 미적 요소의 

하나로 여겨 얼굴의 입 주변이나 손등에서 팔꿈치까지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 넣은 나무껍질로 만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누 민족만의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뭇쿠리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 뭇크리를 저희가 아이누 박물관에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코다테시의 아카렌가 창고와 공회당 등이 모여있는 모토마치에 위치한 이곳의 

정식명칭은 북방민족자료관 입니다. 아이누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이곳에서 저희들은 여러가지를 보기도하고 경험하였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누 민족의 전통악기인 뭇쿠리를 만들기였습니다.  



 

뭇쿠리를 만들기전에 제작 방법을 

배우고 있는 유학생들. 

 

제작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관장님 

뭇쿠리 제작 체험중 

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모두들 열심히 만들어 보았지만 

결국 다들 연주하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의 전통문양 완성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아이누 민족의 전통 문양입니다. 

간단히 종이에 그려서 오려내기만 

하면 되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저희의 안내를 

맡아주신 선생님과 함께 자료관을 

견학하며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통의복, 장신구, 생활도구 등 

여러가지 아이누 민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신구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유학생들  

 

아이누 민족이 입던 의복입니다. 

가죽으로 되어있는 신발과 의복인 

것으로 봐서,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복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아이누 민족의 전통 의복  



 

박물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던 테이블에는  

저희가 만든 전통문양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휴식공간의 테이블  

 박물관에서 나와서 안내와 

설명하느라 수고해주신 관장님. 

친절한 안내와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절하신 관장님과 함께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코포로’ 라는 아이누 

아트샵입니다. 

신기하게도 코포로 아이누 

아트샵은 한국의 

전통가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한국 전통가옥을 닮은 코포로 앞에서  

 

반갑게 맞아 주시는 점장님. 

대뜸 손에 들고 있는 뭇쿠리를 

보시더니 연주시범을 

보여주시네요. 

너무 빨라서  

손이 보이지 않더군요 

점장님의 뭇쿠리 연주  



코포로 내부 

이러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꼭 전통적인 물건  

이외에도 티셔츠나  

컵등 실생활에서  

쓸만한 물건도 팔고 있습니다 

 

아이누 전통 인형 

아이누민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코포로 앞에서 점장님과 함께  

 


